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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방송업계 와 간담회, CEO

방송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정책당국 방송업계 의견 공유- ,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월 일 목 방송정책 관련3 11 ( ) 주요

현안에 대한 방송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산업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방송업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위원장은 최근 소위 막말방송 막장드라마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으로‘ ’, ‘ ’

인해 국민들이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계가 뜻을 한 데 모아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의 위

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방송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막말방송 등에 대한, ‘ ’ 심의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방송사

대표자들도 막말방송 등이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부작용에 대한 심각‘ ’ ․
성을 인식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제작자 등에 교육을 강화하

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지상파 의 방송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 이해관계자TV ,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히면서, 규제

완화에 따라 심야시간대에 재방송 프로그램이나 품질 낮은 방송프로

그램이 집중 편성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지상파방송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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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위원장은 년 아날로그방송 종료2012 까지 년도3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국민 홍보, 난시청 해소 등에 대한 방송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방송업계가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KBS 김인규 사장( ), MBC 김재철 사장( ), SBS 우원길 사장( ),

티브로드 오용일 사장( 미디어), CJ 변동식 사장( ), YTN 배석규 사장( ), MBN

윤승진 전무이사( ) 등이 참석하였다. 끝.


